
 

어서 오세요! Cafe 5F입니다
+ 홍기훈 아리랑국제방송 방송기술팀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악마같이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탕처럼 달콤하다. – 타테랑 
커피예찬 –

동호회 소개 글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보니 예전 커피 광고의 문구가 먼저 생각나네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커피 한 잔, 근무 중 휴식 시간에 마시는 브레이크 커피, 식사 후 마시는 후식 커피 그리고 야근 중 피곤을 푸

는 야근 커피... 언제부턴가 커피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중간 중간 우리의 휴식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커

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손수 커피를 내리거나, 원두를 볶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커피라는 하나의 취미생활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역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서 Cafe 5F이 탄생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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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Cafe 5F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동호회야? 카페야?

동호회를 소개하는 곳인데 Cafe 5F라고 소개해서 당황하셨죠...?

현재 사내에는 Arabica라는 커피 동호회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Arabica 커피 

동호회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동호회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

를 이용하여 만든 커피를 시음하고, 직접 로스팅하시는 분이 손수 볶은 커피를 가져와 

나눠 주며 로스팅 강의도 해주십니다. 또한, 시간이 맞는 분들은 함께 서울카페쇼에 다

녀오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로스터기를 구매해서 직접 로스팅도 해보고, 갓 볶은 커

피 시음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지만 일근직과 시차근무가 있습니다. Arabica 동호

회는 일근 근무자가 대부분이라 근무 중 주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근무자는 자주 참석을 못 하는 일이 생기더군요. 그

러다 보니 커피를 좋아하면서 시차근무를 하는 분들과 함께 야근 근무 중 

뒤늦은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옥 내 가장 사용빈도가 적은 

5층 탕비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Cafe 5F이라는 동호회인 듯 

동호회 아닌 동호회 같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저희는 사내 지원을 받는 동호회는 아닙니다. “야근을 하며 커피 한 잔 즐기자!”라는 차원에

서 2명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인원이 늘면서 ‘Cafe 5F’이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었습

니다. 평소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던 저는 몇 개의 커피 용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좋은 맛을 내는 기구를 가져와 사용법을 설명하고, 실습하면서 서로가 추출

한 커피를 시음 및 평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메뉴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아메리카노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커피 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어졌고, 여러 

메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로 인해 함께 하는 인원도 늘어났고, Cafe 5F이

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었다면 

동호회 글은 써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

장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도구를 가져와 사용했지만, 인원이 늘면

서 회비를 이용하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등 여러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장

비가 다양해져 라떼, 카푸치노, 아포가토 등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며 동호회 분들과 함께 

행복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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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그리고 Cafe 5F 동호회원

새로운 커피를 만들면 우리의 마당발 최 감독님께서 예쁘게 찍은 사진 혹은 동영상을 SNS에 올립니다. 반응은 항상 최고! 감독님과 

SNS를 같이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SNS의 소식을 듣고 커피 한 잔 하러 오시기도 하고, 커피에 재미를 붙여 저

희와 함께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야밤의 커피는 당신의 낮 커피보다 감미롭다

20시 Arirang News가 끝나면 Cafe 5F 탕비실의 불이 켜집니다. 시차 근무를 하는 기술팀, 뉴스 진행을 준비하는 보도팀, 그리고 잔

업이 남아 야근을 하는 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잠시나마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닐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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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라떼 한 잔 할까요?”라며 우유를 

사 오신 분.

“배고파서 간식 가져왔어요~” 라며 쿠키를 준비하신 분..

“동네 커피 맛이 좋아서 원두 좀 사왔어요~”라며....

준비한 커피를 들고 5층 야외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정이 느껴집니다. 

쌀쌀한 밤 공기에 커피 향은 어느 때보다 더 향긋합니다.  

영업시간 : 9시 14시 21시

동호회 명이 Cafe 5F이다 보니 영업시간이라는 표현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시차 근무자를 통해 만들어진 동호회

여서 대부분 저녁 시간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고, 점차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녁 시

간이 아니더라도 Cafe 5F으로 내려오셔서 커피를 즐깁니다. 아마 커피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호

회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소식을 듣고 놀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답니다.

혹시나 아리랑국제방송국에 올일이 있다면 저희 Cafe 5F에 들러 커피 한잔 드시고 가면 어떨까 합니다. 원하는 메뉴만 말씀해주세

요! 물론 무료입니다. ^^

Cafe 5F 소개를 마치며

사내에 커피 동호회가 있지만 근무 특성상 참여하기 힘든 이들이 모여 만든 Cafe 5F의 이야기였습니다. 커피숍과 비교할 순 없지만 

어느덧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장비들이 준비되어 갑니다.

‘한잔의 여유’라는 시작에서 

이제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인심 좋은 

또 하나의 커피 동호회!

여러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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